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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구·경북지역 언어재활사의 개인적 특성과 공감능력 및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와 특히 인지적 및 
정서적 공감능력과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언어재활사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융합연구이다. 연구대상은 대구‧경북지역에서 근무하는 언어재활사를 대상으로 총 111명의 설문조사를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연구 목적에 따라 SPSS/PC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와 ANOVA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개인적 특성과 공감능력 및 직무만족도 간의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고, 공감능력의 하위 요인인 인지적 및 정
서적 공감능력과 직무만족도 간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추후 집체 및 소집단이나 온·
오프라인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연계와 대학에서의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비교과 및 교과목 개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향후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전국 단위 언어재활사를 대상으로 한 비교과 및 교과목 이수
여부에 따른 언어재활사의 공감능력과 직무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 융합연구, 언어재활사, 정서적 공감, 인지적 공감, 직무만족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e convergence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improving job satisfaction 
of speech and language therapists by ident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characteristics, 
empathy ability, and job satisfaction of speech and language therapists, especially between cognitive 
and emotional empathy ability and job satisfaction.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11 people of 
speech and language therapists working in Daegu and Gyeongbuk. For data analysis, t-test, ANOVA,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the SPSS/PC 21.0 statistical program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study.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bility and job 
satisfaction was found to be high, and there was a high correlation between cognitive and emotional 
empathy ability, which is a sub-factor of empathy ability, and job satisfaction. Therefore, follow-up 
research is needed to identify the empathy and job satisfaction about nationwide speech and language 
therapists for implementing various education programs and improving empathy skill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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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직업은 생계 유지를 위한 측면 이외에 사회 구성원으

로서 한 개인의 존재감을 형성하는 것과 함께 사회에 끼
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직업이 부여하는 
개인적 및 사회적인 영향과 관련하여 직무만족도란 직업
과 자신이 속한 조직에 대한 만족도를 의미하고, 조직의 
구성원으로 개인의 직무 자체나 주위 환경 등에 대해 개
인이 갖고 있는 가치, 태도, 신념 등의 수준이나 차이에 
따라 느끼는 만족의 정도를 나타낸다[1]. 이러한 직무만
족도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직무별 직무만족도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급여, 연령, 성별, 직장 등 
외재적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2-8]. 그
러나 직무만족도에는 외재적 요인 이외 공감과 같은 각 
개인의 성격 및 심리상태를 포함한 내재적 요인들도 주
요한 영향을 끼친다[9]. 

언어재활사는 생애 전반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는 말, 
언어, 의사소통의 문제를 진단 및 평가하여 개별화된 언
어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사소통장애를 중재하고 예
방하는 전문가로 부모나 보호자 및 관련 전문가와 협력
하는 직무를 수행한다[10]. 언어재활사는 의사소통장애
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공감 및 정보를 재
활 대상 상담자와 그 가족에게 제공한다[11]. 언어재활사
의 직무 전문성과 관련 직무만족도는 의사소통장애인의 
언어치료에서 주요한 두 가지 요인이 될 수 있다. 첫째, 
언어재활사의 전문성에 기반한 언어재활 서비스 제공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의사소통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영향
을 끼칠 수 있다. 둘째 언어재활사와 동료 간의 원만한 
관계 형성, 긍정적 피드백 및 공감은 언어재활사 직무 수
행 자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러
한 언어재활사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끼치는 내면적 역
량 중 타인의 요구와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배려성 즉 
공감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12]. 

공감이란 타인의 감정과 조건을 걱정하며 이해하는 동
시에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내적 과정을 말하고[13, 14], 
하위 요소를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으
나 일반적으로 인지적, 정서적 요인 및 의사소통적 요인
으로 분류된다[15]. 인지적 공감은 상담자 자신의 공감의 
정서나 행동을 끌어내기 위한 지적인 기제를 말하고, 정
서적 공감은 내담자의 상황이나 조건에 대해 공감하는 
사람에게 촉발되는 정서적 각성상태를 의미하고, 의사소
통적 공감은 상대방의 현재 느끼는 감정에 대한 민감성

과 그 느낌을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말한다. 공감
의 하위 요인들은 서로 연관이 되어 있으나 특히 의사소
통적 공감은 정서적 및 인지적 공감능력이 표현되어 구
분에 모호한 면이 있어 특히 상담과 관련된 공감능력의 
평가를 위해서 선행연구에서는 정서적 및 인지적 공감능
력으로 이분화하여 평가하고 있다[14-16]. 언어재활 영
역에서 공감은 의사소통장애 기능 개선, 의사소통장애인 
및 양육자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언어재활에서 아동
들의 언어 촉진자로서 일차적 역할은 아동의 양육자, 특
히 어머니가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어머니의 공
감능력은 자녀들의 의사소통장애에 주요한 영향을 끼친
다[13,17,18]. 이처럼 어머니가 자녀의 의사소통에서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공감능력은 언어재활
에서 제공되는 언어재활사의 정확한 이론적 정보와 부모
교육을 포함한 언어재활사의 상담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19]. 언어재활의 효과에 영향을 끼치는 대상자와의 
교감, 대상자에 대한 언어재활사의 긍정적 기대 등의 요
인과 관련하여[11] 언어재활사의 상담 역량은 직무 수행
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되며[20], 언어재활 이후 시행되
는 상담에 있어 공감능력은 필수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
다[14]. 이러한 선행연구에서 언어재활 영역에서 상담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공감의 영향은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
으나 상담을 수행하는 언어재활사의 공감능력과 언어재
활사로서의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
는 다른 재활 영역 및 상담이 요구되는 타 직무와 비교해
[21-23]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언어재활사의 개인적 특성과 공
감능력 및 직무만족도 간의 차이와 공감능력과 직무만족
도 간의 관계, 특히 정서적 및 인지적 공감능력과 직무만
족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언어재활사의 
공감능력 관련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관련하여 언어재활
사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언어재활사들의 일반적 특성과 직무만족도 간의 

차이를 알아본다.
둘째, 언어재활사들의 일반적 특성과 공감능력 간의 

차이를 알아본다.
셋째, 언어재할사들의 공감능력과 직무만족도 간의 상

관과 특히 인지적 및 정서적 공감능력과 직무만족도 간
의 상관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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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경북 지역에 근무하는 언어재활사 수

의 약 10%에 해당하는 120명을 설문조사 대상으로 하였
다. 설문조사를 위해 대구‧경북지역 내 언어재활 서비스 
제공기관에 전화와 메일 및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
과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설문지를 직접 전
달하거나 우편과 메일로 발송하였다. 이중 회수된 115부
에서 일부 문항에서의 무응답 등 문제점이 확인된 4부를 
제외한 111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을 시
행하였다.

2.2 연구 도구
2.2.1 일반적 특성
언어재활사들의 일반적 특성은 선행연구들을 참고하

여[4, 9]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현재 직위와 
근무처, 고용형태, 근무 기간 및 월 평균 급여액 등의 9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2.2 공감척도
본 연구의 대상인 언어재활사의 공감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과 상호작용하며 상담 능력이 요구되는 타 
영역 치료사, 교사 및 유아교사 직업군 등을 대상으로 한 
공감능력 관련 선행 연구들[4,5,7,23-25] 중 공감능력 
평가에서 빈번하게 사용된 공감능력을 인지적 요소와 정
서적 요소로 분류하여 실시한 선행연구[14-16]의 평가 
문항을 일차적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해당 설문 내용을 
본 연구의 목적과 대상을 고려하여 상담 전공 전문가에
게 문항 구성 및 문항 서술에 대해 질의하고 수정 및 보
완하여 인지적 공감능력 11문항과 정서적 공감능력 14
문항의 총 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후 선정된 설문지 
구성에 대하여 다시 상담 전공 전문가에게 내용 타당성
을 확인받았고, 연구 참가자들은 각 내용을 읽고 ‘1점∼5
점’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때 1점은 ‘전혀 아니다’에
서부터 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
과 공감능력 14문항 중 1문항이 신뢰도를 저해하여 해당 
문항을 제거하여 최종 13문항으로 공감능력을 측정하였다. 

2.2.3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 관련 문항은 선행연구[6,9,25]를 참고하

여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때 만족도는 5점 척도로 

표시하도록 하였고, 1점은 ‘전혀 아니다’, 5점은 ‘매우 그
렇다’로 구성하였다. 

2.3 신뢰성 검증
공감능력과 공감능력의 하위 요인인 인지적 및 정서적 

공감능력 및 직무만족도에 대한 신뢰성 검증에서 Table 
1에 제시된 것처럼 공감능력 0.888, 인지적 공감능력 
0.790, 정서적 공감능력 0.805, 직무만족도에서 0.894
의 신뢰도(α)를 보여 문항 간의 관련성이 높았다.

Factor Question numbers Reliability(α)

Empathic ability 25 0.888

Cognitive empathy 11 0.790

Emotional empathy 13 0.805

Job satisfaction 14 0.894

Table 1. Reliability Verification

2.4 자료분석 방법
연구 목적에 맞추어 SPSS/PC 21.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
시하였고 공감능력과 공감능력의 하위 요인인 인지적 및 
정서적 공감능력 및 직무만족도에 대한 신뢰도를 알아보
기 위해 내적 일관성 검증을 하였다. 공감능력과 직무만
족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 분석을 하
였고, 공감능력과 직무만족도 및 공감능력의 하위요인인 
인지적 및 정서적 공감능력과 직무만족도와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분
석을 시행하였으며 통계적인 유의수준은 0.05수준에서 
보았다.

3. 결과

3.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Table 2에 설명한 바와 같이 성별은 

남자 13.5%, 여자 86.5%로 여자가 많았고, 연령은 30세 
미만 51.4%, 30-39세 26.1%, 40세 이상 22.5% 순이었
으며, 교육수준은 대학 졸업 59.5%, 대학원 석사 졸업 
26.1%, 전문대 졸업 14.4% 순으로 많았다. 결혼상태는 
미혼 61.3%, 기혼 38.7%로 미혼이 많았고, 직위는 언어
재활사 80.2%, 실장(팀장) 이상 19.8%였으며, 근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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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t or F Sig

Gender
male 3.76±0.31  1.48 0.143
female 3.57±0.46

Age
<30years 3.53±0.45  2.14 0.122
30-39years 3.61±0.39
≥40years 3.75±0.46

Education
level

graduation from 
college 3.65±0.55  1.18 0.313

graduation from 
university 3.55±0.43

graduate degree 3.69±0.40

Marital status
unmarried 3.54±0.41 -1.98  0.049*
married 3.71±0.48

Official 
responsibilities

speech and language 
therapist 3.57±0.44 -1.27 0.204

above manager 3.71±0.47

Work place
private center 3.59±0.43 -0.42 0.676
other 3.65±0.57

Employment 
type

permanent employee 3.59±0.43 -0.25 0.801
unpermanent 
mployee 3.62±0.47

Working period

less than 5 years 3.57±0.43  1.64 0.198
Less than 5 to 10 
years 3.53±0.48

more than 10 years 3.71±0.41

Monthly
average 
income

Less than 2 million 
won 3.55±0.45  0.39 0.679

Less than 2 to 2.5 
million won 3.64±0.41

Over 2.5 million won 3.62±0.46

*p<0.05

Table 3. Comparison of job satisfaction differenc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11)

사설센터 87.4%, 기타 12.6%였다. 고용형태는 정규직 
71.2%, 비정규직 28.8%였고, 근무 기간은 5년 미만 
40.5%, 5-10년 미만 30.6%, 10년 이상 28.8% 순이었
으며, 월평균 소득은 200만원 미만 37.8%, 250만원 이
상 33.3%, 200-250만원 미만 28.8% 순이었다.

Characteristics Categories Number Percentage

Gender
male 15 13.5
female 96 86.5

Age
<30years 57 51.4
30-39years 29 26.1
≥40years 25 22.5

Education
level

graduation from college 16 14.4
graduation from university 66 59.5
graduate degree 29 26.1

Marital status
unmarried 68 61.3
married 43 38.7

Official 
responsibilities

speech and language 
therapist 89 80.2

above manager 22 19.8

Work place
private center 97 87.4
other 14 12.6

Employment type
permanent employee 79 71.2
unpermanent mployee 32 28.8

Working period
less than 5 years 45 40.5
Less than 5 to 10 years 34 30.6
more than 10 years 32 28.8

Monthly
average 
income

Less than 2 million won 42 37.8
Less than 2 to 2.5 million 
won 32 28.8

Over 2.5 million won 37 33.3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N=111)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공감능력 차이는 Table 3에서 제

시한 바와 같이 결혼상태(p<0.05)만이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를 보였다. 공감능력은 결혼상태에서 기혼이 
3.71점으로 미혼 3.54점보다 높았다. 따라서 공감능력은 
기혼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 차이 비교에서 Table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교육수준(p<0.05), 결혼상태
(p<0.05), 직위(p<0.05), 근무 기간(p<0.05)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직무만족도는 교육수준에서 
대학원 석사 졸업 4.11점, 대학 졸업 3.80점, 전문대 졸

업 3.86점 순으로 높았고, 결혼상태에서 기혼이 4.02점
으로 미혼 3.80점보다 높았다. 직위에서 실장(팀장) 이상
이 4.18점으로 언어재활사 3.82점보다 높았고, 근무 기
간에서 10년 이상 4.08점. 5-10년 미만 3.90점, 5년 미
만 3.69점 순으로 높았다.

따라서 직무만족도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기혼일수
록, 직위가 높을수록, 근무 기간이 길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공감능력과 직무만족도 간의 관련성
공감능력과 직무만족도 간의 관련성은 Table 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r)는 0.499로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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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M±SD t or F Sig

Gender male 4.04±0.36 1.13 0.262
female 3.87±0.57

Age
<30years 3.82±0.58 2.28 0.107
30-39years 3.86±0.52
≥40years 4.09±0.47

Education
level

graduation from 
college 3.86±0.71  3.41  0.037*

graduation from 
university 3.80±0.51

graduate degree 4.11±0.50

Marital status unmarried 3.80±0.58 -2.10  0.038*
married 4.02±0.47

Official 
responsibilities

speech and language 
therapist 3.82±0.52 -2.81 0.006*

above manager 4.18±0.57

Work place private center 3.92±0.56 1.51 0.135
other 3.68±0.46

Employment 
type

permanent employee 3.89±0.58 0.17 0.862
unpermanent 
mployee 3.86±0.49

Working period

less than 5 years 3.69±0.40 4.31  0.016*
Less than 5 to 10 
years 3.90±0.61

more than 10 years 4.08±0.54

Monthly
average 
income

Less than 2 million 
won 3.78±0.43  2.16 0.120

Less than 2 to 2.5 
million won 3.84±0.58

Over 2.5 million won 4.04±0.59
*p<0.05 

Table 4. Comparison of job satisfaction differenc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11)

Empathic Ability Job Satisfaction

Empathic ability 1.000

Job satisfaction  0.499* 1.000

*p<0.05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Empathy and 
Job Satisfaction

3.5 인지적 및 정서적 공감능력과 직무만족도 간의 
관련성

공감능력의 하위요인인 인지적 및 정서적 공감능력과 
직무만족도 간의 관련성에서 Table 6에 제시된 바와 같
이 인지적 공감능력(r=0.426)과 정서적 공감능력
(r=0.515)이 직무만족도와 관련성을 보여 인지적 및 정
서적 공감능력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 중 정서적 공감능력이 직무만족도와 더 높
은 관련성을 보였다.

Cognitive 
empathy

Emotional 
empathy

Job 
Satisfaction

Cognitive empathy 1.000
Emotional empathy  0.813* 1.000

Job stisfaction  0.426*  0.515* 1.000

*p<0.05

Table 6.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Cognitive and 
Emotional Ability and Job satisfaction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언어재활사의 개인적 특성과 공감능력과 직
무만족도 간의 차이 및 공감능력과 직무만족도 간의 관
계를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언어재활사의 공감능력 관
련 기초를 제공하여 언어재활사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도
모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었다.

일반적 특성과 공감능력에서는 결혼상태에서 차이를 
보였고, 특히 기혼일수록 공감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또
한 일반적 특성과 직무만족도에서 교육수준과 직위가 높
을수록, 기혼일수록, 근무 기간이 길수록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공감능력과 직무만족도 간에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공감능력의 하위 요인인 인지적 
및 정서적 공감능력과 직무만족도 간의 관련성에서는 정
서적 공감능력이 더 높은 관련성을 보였다.

일반적 특성에서 공감능력이 결혼상태 특히 기혼일 경
우 관련이 높았던 것은 가족의 지원 제공이 직무성취도
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끼친다는 선행연구[9] 결과와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결혼상태와 공감능력에 대한 연
구결과를 제시한 선행연구가 제한적이어서 본 연구의 결
과와의 논의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일반적 특성과 직무만족도에서 근무기간이 길고 
직위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았던 것은 치료사 경력이 
길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았고 교육수준을 간접적으로 반
영하는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치료사일수록 직무만족도
가 높았다는 연구결과[9]와 대학원 재학 이상의 직무에 
대한 가치 범주 인정이 4년제 대학교 졸업생보다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26]와도 관련이 높았다. 

또한 공감능력과 직무만족도 간에 상관이 높았고 특히 
정서적 공감능력과 직무만족도의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언어재활사의 직무 정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어재활 영역에서 공감은 의사소통장애인 자
체의 의사소통 기능 개선과 양육자에게 각 아동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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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기능 개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관련하여 언어재
활사로서의 직무만족도에 의사소통장애인의 기능 개선이 
주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한 선행연구와도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9]. 언어재활사는 의사소통장애로 인한 의사소통
장애인과 그 가정의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공감
이 필요한 직무이고 관련하여 보호자 및 대상자와의 관
계가 원만할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았다는 선행연구[9]와 
교사의 직무만족도와 정서적 공감능력에서 높은 상관이 
있었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5]. 또한 타인의 요구
와 감정을 이해하고 노력하는 배려성이 언어재활사의 주
요 역량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26]. 그러나 간호사의 공감능력과 직
무만족도와 관련되는 것으로 예측되는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에서는 인지적 공감능력이 직무만족도와 관련
이 있었고[21]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인지
적 공감능력과 직무만족도의 하위 요인 관련 항목 수가 
정서적 공감능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
다[2]. 이러한 결과는 정서적 및 인지적 공감능력 간의 
밀접한 관련성[14-16] 존재와 인지적 및 정서적 공감능
력 평가 시 각 공감능력의 하위 문항별 세분화와도 관련
이 있다고 여져져  추후 연구에서는 인지적 및 정서적 공
감능력을 세분화한 평가 항목 구성과 이후 직무만족도 
간의 관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언어재활사의 공감능력에 
따른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언어재활사 직무 수행에 상담은 매우 필요한 요소이고 
상담에서는 공감능력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14]. 본 연구
에서도 공감능력이 언어재활사의 직무만족도와 높은 상
관을 나타내었다. 이에 언어재활사의 공감능력 향상을 
통한 직무능력 자체와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집체 
및 소집단 규모의 다양한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적
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
감능력 중 정서적 공감능력이 직무만족도와 더 높은 상
관을 보였다. 현재 언어재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에서는 ‘의사소통장애상담’이나 ‘부모교육’ 등과 같은 정
규 교과목을 통한 강의식 운영으로 인지적 차원에서 상
담이나 공감적 접근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언어재활학과 개설 대학에서 의사소통장애 
대상자와 그 가족을 위한 정서적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이나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구·경북 지역 언어재활사를 대상
으로만 하여 언어재활사 전체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결

과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추후 전국 
단위의 언어재활사를 대상으로 한 공감능력과 직무만족
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실시와 공감능력 향상을 위한 
정규 및 비정규 교육과정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 이후 참
가자들의 직무만족도 개선에 대한 효과 검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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